축사 : 재외 한글학교 역사문화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발간을 축하하며...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 한동만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의 “재외 한글학교용 역사문화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출간을 위해 헌신하신 북가주협의회 장은영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지난 60년의 ‘영광과 기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숱한 위기를 이겨내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으며,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은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인청소년들이 학교 수업시간에 한국에 대해 배우는 내용은 매우 부족하고, 이는 지난해 북가주협의회가 실리콘밸리지역 역사교과서를 조사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발간되는 ‘역사문화 교육과정’은 해외 각지에서 성장하고 있는 한인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뿌리를 알고 민족적 정체성을 심어주며, 나아가 글로벌인재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철학자 George Santayana가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라고 한 것처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모국인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잊지 않고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역사문화 교육과정 출간을 계기로 재외 한글학교 교육이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한인청소년들이 모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주말마다 한인청소년들에게 한글과 한국의 역사ㆍ문화를 가르치며 봉사하고 계신 한글학교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